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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5월 5일(목)
총 4매

담당
부서 해양항공국 담당자 ∙해상교통팀장 김영선 ☎440-4981

∙담당자 이재민 ☎440-4982

사진(이미지) 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스크 벗고 산뜻하게, 5월엔 인천 섬 나들이
-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… 인천시민 80%, 타 시·도민 50% 할인 -

- 차 없이도 즐거운 당일 섬 여행지 추천 … 대이작도·덕적도·신시모도 - 

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인천시

가 가족과 함께 차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당일 섬 여행지를 추천했다.

인천시가 추천한 여행지는 옹진군 소재의 섬으로 일평균 3편 이상의 

여객선이 운항해 접근이 용이하며, 총 면적이 20㎢를 넘지 않는 작은 

섬으로 차 없이 걷거나 자전거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것이 특징

이다.

여행자의 여객선 이용요금 부담도 확 줄였다.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

화를 위해 인천시민은 물론 타 시·도민 등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

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천시민은 80%, 타 시·도민은 50% 할인

된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재미있는 

스토리를 담고 있는 여러 섬이 있어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가벼운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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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이를 하기에 안성맞춤”이라면서 “인천시의 여객선 운임지원 정책

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이 모처럼 섬 여행으로 위안을 

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이미자의 노래 <섬마을 선생님>을 영화화한 <섬마을 선생님>의 배경

이 됐던 대이작도, 길이 2km, 폭 500m의 황금빛 모래와 백사장이 있

는 해수욕장과 백년이상 된 1천여그루의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덕

적도,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삼 형제 섬 신시모도까지 다양한 이야

기를 간직한 섬이 지척이니 5월 섬 나들이를 계획해보자.  

① 휴식하는 섬, 대이작도  

대이작도는 구경하는 섬이 아니다.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휴식하다 

돌아가는 섬이다. 면적 2.57㎢, 해안선 길이 18㎞인 대이작도는 걷거

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에 딱 좋다. 선착장에서 섬 동쪽 끝 계남

마을까지 4㎞도 안 되니 두 발로 걸어서도 예닐곱 시간이면 섬 전역

을 훑어볼 수 있다. 자월도, 승봉도, 소이작도와 함께 옹진군 자월면

에 딸린 섬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대이작도까지 평일 3편, 주말 4편

의 여객선이 운항하며, 쾌속선으로 1시간 40분이면 닿을 수 있다. 

② 산꾼들 사이에 소문난 섬 산행 명소, 덕적도 

 

덕적도는 8개 유인도와 34개 무인도로 이뤄진 덕적군도 중에서 가장 

큰 섬으로 전체 넓이는 20.8㎢이며 해안선 길이 37.6㎞에 이른다. 평

지가 적고 산지가 많은 섬으로 산꾼들 사이에서는 섬 산행의 명소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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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문나 있지만 일주도로가 잘 닦여 있어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섬 

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기도 수월하다. 연안부두에서 덕적도까지는 하

루 3편의 선박이 운항하며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서 덕적도까지 부정

기 유람선이 운항하기도 한다.  

③ 삼도삼색 매력 신시모도,

   4시간 자전거 코스로 완벽 ... 어린이도 무리 없이 완주 가능

신시모도는 신도와 시도, 모도를 일컫는 말로 일명 삼형제 섬으로도 

불린다. 하나의 섬이 된 신시모도는 다 합쳐도 동서 6.3km, 면적 

10.19㎢의 작은 섬으로 하루 시간을 내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맞춤이

다.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겨우 2km 떨어져 있는 신도는 배를 타고 

10분 만에 닿을 수 있으며 시도와 모도는 다리로 연결돼 있다. 세 섬

을 일주해도 25km 남짓으로 휴식을 포함해 4시간 정도면 충분하며, 

작은 고개가 몇 군데 있지만 초보자나 어린이도 무리 없이 완주할 수 

있다. 삼목선착장에서 신도까지는 하루 20편의 여객선이 운항한다.

이밖에도 여객선 할인 혜택을 이용해 찾을 수 있는 섬으로는 옹진군

의 백령도와 연평도, 강화군의 볼음도가 있다.  

백령도에서는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를, 볼음도에는 천연기념물 

304호인 1230년생의 남편 은행나무를 만나 볼 수 있다. 강화도 볼음

도는 선수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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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▲ 대이작도 풀등섬>

< ▲ 덕적도>

< ▲ 덕적도 적송 소나무 숲>

< ▲ 신시모도>


